
SM 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측의 가처분 신청 및 하이브 인수설에 대한 

공동대표이사 및 경영진(센터장 이상 상위직책자 25 인) 입장문 

 

- 우리는 하이브를 포함한 외부의 모든 적대적 M&A 를 반대한다. 

-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는 SM 3.0 전략의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최대주주 

측이 주장하는 경영권 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SM 은 특정 주주/세력에 의한 사유화에 반대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 공동대표이사 이성수, 탁영준입니다.  

 

저희 공동대표이사와 센터장 이상 상위직책자 25 인의 뜻을 담아 본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SM 은 지난 2 월 3 일, 미래의 핵심 전략인 “라이크기획의 단일 프로듀싱에서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계로의 

변화, SM 3.0”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그려 나가는 SM 3.0 이 발표되자 마자, 

SM 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뿐만 아니라 그간 SM 이 아티스트들과 함께 추구하여 온 가치들까지 모두 무시하는 

지분 매각 및 인수 시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SM 은 약 6 백명의 임직원이 글로벌 No.1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일하고 있고, 이러한 

모두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SM 의 아티스트들이 자랑스럽게 K-POP 을 선도해 온 회사입니다. 이제 SM 은 

SM 3.0 시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를 선도하는 팬, 주주 중심의 회사로의 전환과 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모든 임직원, 아티스트와 함께 힘을 모아 이번에 보도되고 있는 모든 적대적 M&A 에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7 일 발표된 SM 과 카카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SM 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SM 3.0 의 첫 걸음으로서, SM 이 보유한 IP 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SM 이 그리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의미에 대하여 카카오 측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하여 왔습니다. 결국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는 SM 3.0 전략의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최대주주가 주장하는 경영권 분쟁과는 어떠한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SM 은 아티스트의 IP 를 그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지난 2004 년부터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개인사업체인 라이크기획과 프로듀싱 계약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SM 의 창업자이자 현재의 

K-POP 을 만든 개척자로서, 이 전 프로듀서의 역량과 지금까지 성취하여 온 업적에 대하여는 SM 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듀싱 계약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의 목소리도 미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의견 제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대주주 홀로 매년 

영업이익의 상당한 부분(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 27%부터 최고 199%까지)을 수취하는 구조로 인하여 배당 

등 주주환원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본격화되자, SM 내부에서도 점차 이러한 문제점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SM 과 SM 의 아티스트를 누구보다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SM 은 주주들이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한 지점들에 관하여 원점에서부터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하였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성을 다하여 다양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2022 년 9 월 15 일 계약 조기종료 통보를 하였고, 2022 년 10 월 14 일 당사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2022 년 12 월 31 일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SM 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약 6 백명의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SM 아티스트들의 노력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SM은 2022년 30여건의 

음반을 발표하였으며, 이 음반 발매를 위해 매주 400 여곡 이상의 데모곡을 내부적으로 심사하고 있고 음반의 

컨셉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SM 주주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  

 

저희는 SM 3.0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명예가 집중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 집단 지성이 모여 함께 아티스트를 성장시키고, 그 기쁨과 보상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M 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임직원 및 주주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아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팬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SM 3.0 사업 전략의 후속 발표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사 및 경영진 배상 

 


